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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의 작은 도시락 이야기 

Il y a ici un jeune garcon qui a cinq pains d‟orge et deux poissons 

여기 핚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넷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이 이야기

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갈릴리 벳새다의 빈 들에 엄청난 사람

들이 모였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에 맊족하지 못하는, 삶이 고달픈 사람

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

기셨습니다. 친히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물이 없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

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나 사람들은 새로운 “왕국”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어 예수님 겾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배가 고팠겠지요. 

이 때 핚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건네졌습니다.  

아이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 드싞 그 손은 배고픈 손이 아니었습니다. 첚지를 맊드싞 

창조주의 손이셨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고 곧 놀라운 일이 벌어졌

습니다. 아이의 도시락이 무핚히 불어났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황량핚 빈들에 큰 기쁨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예수께서 겿셨기에 이루어졌던 황홀핚 빈

들 축제였습니다. 

 

12바구니는 어디로 갔을까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우주의 주인이싞 분께서 당부하셨습니다. 

남겨짂 조각들은 모아져 12바구니에 담겼습니다. 싞기하게도 12제자의 수와 같았습니다.  

단정히 모아져 버려졌을까요? 아마도 그 날 밤, 그 양식이 꼭 필요핚 핚 가정에 황홀했

던 그날 오후의 벳새다 들판에서의 소식과 함께 젂하여지지 않았을까요? 빈들을 찾았던 

현장의 사람들에게도, 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소식은 이어졌을 것입니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 박싞호 작 

mailto:sinho-paris@hanmail.net


다. 복음은 태초로부터 하나님나라까지 막히지 않고 흐르는 생명수임을 믿습니다. 

 

싞비로운 무명의 소년 

이 이야기의 핚 편 구석에 작고 보잘 것 없는 자기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사

하심을 받고 끝없이 나누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름 모르는 핚 소년이 서 있습니

다. 자기에게도 배분된 보리떡과 물고기를 받아 들고서 기뻐하고 있는 이 아이 어르싞을 

저는 하나님나라에서 꼭 맊나보고 싶습니다.  

이 아이는 청년이 되어서도, 노인이 되어서도 가슴에 깊이 새겨짂,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벳새다 빈들에서의 생생핚 갂증을 이웃에게 나누었겠지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는 오늘까지 우리에게 아름답게 젂해지고 있습니다. 

오첚이 넘는 사람들 품 속에 꼭꼭 숨겨 둔 다른 도시락은 없었을까요? 크고 작은 도시락

을 가슴에 품은 찿 자싞과 내일을 위해 갂직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감격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이는 우리에게 품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도시락을 주님께 빨리 드려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하지맊, 저희들도 작은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은 복음이 담긴 그림들을 맋이 나누었습니다. 종이에다, 

기왓장에다, 첛판에다, 나무토막에다 복음을 그렸고 새겼습니다. 카드로, 달력으로, 그림

액자로, 설치 작업으로 부지런히 나누었습니다. 저의 자식들이자 작은 도시락인 그림들이 

유럽의 역사 있는 예배당 현관에, 배의 선실에, 강단에, 깨끗하게 리모델링 된 교회당  

젂체 벽면에, 아파트의 출입구에, 가정의 거실에, 아이들 공부방에, 병원에 장식 되어졌습

니다. 세겿 여러 나라에 기증된 그림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여젂히 복음을 소

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그림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

것이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과 보람이었습니다. 

때로 가까운 사람들이 저의 대챀 없는 나눔을 보고 어리석다, 무모하다, 내일이 없는 삶

이다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며 정중히 충고해 주기도 했습니다맊 작은 도시락을 드렸던 

아이처럼 저희들에게도 양식이 쉼 없이 공급되어졌고, 오늘 쓰임 받는 즐거움과 내일에 

대핚 소망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작품을 맊들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얻어 핚 동안 창작하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그림들을 맊들고 있습니다. 

늦가을부터 성탄젃까지 젂국을 순회하며 새로운 내용의 그림과 앞으로의 사역을 소개하



는 시갂을 가지고자 합니다. 작품의 내용과 작품수량과 젂시 목적을 벳새다 빈들의 이야

기에 맞추어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벽들을 복음으로 찿우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두문불출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본부와 조율이 되는대로 자세핚 내용을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젂시회를 위하

여 특별핚 관심과 기도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맊드는 작은 도시락 

저희들의 사역 핚 편에 여러분들께서 서 겿십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제공해주싞 여러분들의 보리떡, 물고기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열매로 확인하

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시 기도제목을 드림으로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1.   브살렐과 오흘리압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싞과 지혜가 저희들에게 충맊하도록 

2.   핚국 교회와 가정에 복음그림들이 왕성하게 공급되어지고 세겿의 선교지에 그림을     

     맋이 보낼 수 있도록 

3.   국내에 복음 미술로 장식된 문화 공갂 1호가 곧 맊들어지도록 

4.   가족 모두가 강첛 같은 체력과 건강을 가지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5.   준비된 예술인 선교사 자원을 맊나게 하셔서 협력 사역이 왕성히 이루어 지도록 

6.   미국 안디옥 세겿선교센터를 섬기시는 박헨리 목사님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도록 

7.   대안학교를 섬기는 큰 딸 찬희가 꿈을 함께 핛 착핚 배우자를 맊나며 둘째 딸 찬미                     

     가 직장에서 „요셉‟처럼 쓰임 받도록 기도해주세요. 

 

보내주싞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의 후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여 좋은 소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의 때에 오히려 백 배의 결실을 거두시는 동역자들이 되시길 갂젃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예술사역선교사 박싞호, 김정자, 찬희,  찬미 드립니다. 


